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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기 잔혹극의 시대20 ,◆

지적이고 존재론적인 회화의 맞은편에 정적 이고 실존론적인 회화가 있다 이 회화의( ) .情的

주체는 논리가 아니라 살이며 사유가 아니라 외침이다 에곤 실레 프리다 칼로 신디 셔먼, . , ,

등의 예술은 잔혹극 의 전형을 보여준다 세기라는 힘겨운 세기가 갖가지 잔혹극들을 낳. 20

았다.

베이컨의 작품 세계◆

베이컨의 회화는 살의 외침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고

도의 사유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유니크하다 유럽인.

으로서의 고통 아일랜드에 대한 폭력 등은 인간의,

신체를 고기 로 만드는 잔인함을 배태하고 있다 베.

이컨은 십자가형 에서 그런 고통의 상징을( )十字架刑

본다.

그러나 그가 그리고자 한 것은 그런 고통의 재현이

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무미건조하다 그는 아르.

토적 잔혹함 자체를 그리려 했다. 이 점에서 그의 그

림은 현실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를 그리고 있다

고 할 수 있다 베이컨은 감정이 아니라 감각을 마. ,

음이 아니라 신경 을 그리고자 했다( ) .神經

생생한 감각은 살로 표현된다 베이컨의 그림은 지적인 뼈가 아니라 감각적인 살을 그린다. .

십자가형을 통해서 살은 밑으로 축 처진다 추락하는 살 운동을 통해서 살은 이완하기도. .

하고 수축하기도 한다 베이컨에게서 살이란 생리학적인 의미에서의 살이 아니라 메를로 퐁. -

티적인 살이다 그러나 베이컨의 그림은 현상학 너머로 나아간다 그는 조직화된 잠재적으. . ,

로 의미가 구성되어 있는 현상학적인 신체가 아니라 그 이전의 신체 아직 신체라고 하기에,

도 뭣한 신체를 그린다 그렇다고 그가 폴락처럼 모든 것이 해체되고 힘과 선들만이 남아.

있는 추상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.

베이컨은 폴락적인 운동과 유기화된 현실 사이를 그린다 이 점에서 들뢰즈와 가타리의. 탈

기관체 의 세계(body without organs) 를 그린다 되기 의 세계 이다 아니다. = (devenir) , /

의 경계가 와해되는 세계.

해방된 氣◆

베이컨의 세계는 의 세계를 연상시킨다 즉 취산 과정 중에 있는 기 뒤틀린 기 잘. ( ) . ,氣 聚散

못 길을 든 기 제대로 조직되지 못한 기를 그린다 베이컨은 생명을 그린다 유기체가 가두, . .

기 이전의 생명 그래서 그의 그림에서 유기체의 감옥을 부수고 격렬하게 솟아오르는 생명.

을 본다 그러나 그 생명은 아름다운 생명이 아니라 잔혹한 생명이다. .

어떤 재현 의미 구상도 거부하는 감각의 잔혹성 현존 그 자체, , , . 그것은 고전적인 의미



에서의 유기적 재현과 철저하게 대립한다 베이컨이 그린 힘은 폴락적인 힘은 아니다 베이. .

컨에게 회화의 특권적인 대상은 신체이기 때문이다 폴락의 힘은 베이컨의 견지에서 보면.

지극히 추상적인 힘이다. 베이컨에게서 힘은 파동이고 떨림이며 신경의 놀람이다 그 힘.

은 시각 청각보다 앞선다 베이컨이 그리려 한 것은 그 살 떨림 피의 파동이다, . , .


